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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신 하느님” 

 

잘 준비된 죽음은 참으로 평온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마리 테레스 수녀님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임종실로 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수녀님이 기다리던 시간이 이제 왔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9 월 22 일 새벽, 수녀님은 그렇게 기다리던 하느님을 뵈 오러 떠나셨고,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녀님을 배웅할 준비를 차분하게 하였습니다. 

2024 년 암이 발병하여 사도직 현장을 떠나 관구 본원으로 들어오면서, 수녀님은 관구장 수녀님에게 

“어차피 하느님 나라에 갈 건데 저 치료 받지 않을래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시간과 죽음을 준비하며 노틀담 공동체 안에서 48 년의 수도생활을 조용히 정리하고, 고별사와 

장례미사에 관한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건네 주셨습니다.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공동체 수녀님들이 마지막 인사를 오면, 함께 살며 즐거웠던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도 하며 가지고 온 과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수녀님들은 마리 테레스 

수녀님과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을 참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마리 테레스 수녀님은 인천에서 마음 넓은 어머니와 성실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3 녀 2 남 중 

둘째로 태어나 형제자매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열심한 가톨릭 신자였던 

외할머니를 따라 성당에 다니며 하느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달았고, 첫 영성체 무렵 깊이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가 성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박문여자중고등학교에서 우리 노틀담 

수녀님들을 만났고, 친구 동생인 데레사 마리아 수녀님을 통하여 노틀담 수녀회를 더욱 깊이 알게 

되어 1978 년 2 월 26 일 입회하였습니다. 

1981 년 2 월 2 일 첫서원을 하고 처음 사도직을 한 곳도 박문학교 서무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학교에서의 사도직을 참 행복했고 많이 배우며 성장했던 시간으로 아름답게 

기억하였습니다. 1986 년 3 월 1 일 종신서원 후에는 로마 ‘레지나 문디’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모원의 

국제적 공동체에서 생활한 것을 수도 공동체에 대한 깊은 감사로 간직하였습니다. 그 후 본당 

사도직과 분원 공동체 책임 등 다양한 사도직을 맡아 올바르고 곧은 성품과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여러 해 동안 유아교육기관의 경리와 행정 업무를 맡아 꼼꼼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수녀님은 미리 작성한 고별사에서 자신의 신앙과 수도생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 깊이 알고 싶었고,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이 세상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는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고 확실히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녀원에 

왔는데,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암이라는 은총을 통해 떠나는 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섭리하심으로써 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여러 번 체험하게 해 주신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제게 신체적 치유의 기적도 두 번이나 베풀어 주셨고, 아주 특별한 체험을 

여러 번 허락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늘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으로 수도생활의 여정을 걸어오신 사랑하는 마리 테레스 수녀님을 이제 

좋으신 하느님의 사랑의 품에 맡겨드립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우리 공동체는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수녀님을 떠나 보냅니다. 


